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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연봉 50% 스톡옵션 지급
임직원 830명 대상 3년 후 지급 … 노조의 5년간 임금결정 일임 보답

대한전선 노조가 앞으로 5년 동안 임금협상권을 경영진에 모두 일임하기로 하고, 회사는 화답으로 종업원지

주제(ESOP)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임직원에게 개인연봉 50%에 해당하는 자사 주식을 연봉과 별도로 나눠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임직원 개인부담은 전혀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한 회사는 꽤 있었으나 주식 지급규모가 연봉의 50% 수준에 달하고 

직원 비용부담이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전선은 자체 유보자금 중 직원 총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별도기금으로 출연해 6월부터 당장 

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회사 임직원이 총 830명이고 평균연봉이 4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대한전선은 총 150억-200억원을 

들여 주식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회사가 사들인 주식은 일단 우리사주기금에서 별도 관리하다 3년 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연봉이 1000만원인 직원은 연봉과는 별도로 회사 주식 500만원 상당을 3년 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3년 후 주식가격에 따라 500만원에서 더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임종욱 대한전선 사장은 5월31일 개최한 노사화합문화정착 선포식에서 파격적인 직원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

했다.

앞서 대한전선 노조는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해 회사가 임금협상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목표 달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임금협상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일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격적인 종업원지주제 도입 방침은 노조의 선언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전선은 2003년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상생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05년까지 5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대한전선은 앞으로 5년 안에 에비타(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를 5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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